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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수출기업 100개사에 온·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
○ 온·오프라인 해외 유통망 진출 전방위 지원

  - 온라인플랫폼 제품홍보부터 해외상담회까지 다각적 판로 지원 추진

○ 경기기업비서 통해 통합 신청...개별기업당 최대 800만 원 지원

경기도가 도내 중소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

에 나선다. 사업 대상 국가는 중국, 미국, 베트남, 인도 4개국이며, 총 10억 

원의 예산을 들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. 

‘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’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

진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연계와 현지 상담회 등 오프라인 

판로 개척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. 주요 수출국의 유통채널을 선제적으

로 확보해 무역 리스크를 줄이고, 점유율 확대를 도모한다.

온라인 분야는 글로벌 B2B 마케팅 플랫폼에 경기도 전용관을 개설해 제품 

전시, 바이어 상담, 구매 연결 등을 지원하며, 총 500건의 제품 등록과 홍

보를 목표로 한다. 오프라인 분야는 유망 전시회 참가, B2B·B2C 상담회 운

영 등으로 구성되며, 기업당 최대 800만 원(지원 비율 90%)까지 지원한다.

신청은 ‘경기기업비서’ 누리집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. 신청자는 모

집공고를 확인한 후 국가 및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. 시장성, 기술성 

등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 기업이 선정되며, 선정 기업은 상담회 참가, 통

역, 물류비 등 유통망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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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는 이번 사업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

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

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또는 경기기업비서 

누리집(www.egbiz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“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

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변화하는 

무역환경에 대응해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

했다.


